
안녕하세요? 

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세상을 움직이는 기도로 동역하시는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지난 2달 동안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고향교회인  한국의 대봉교회에서 온 단기팀이 1월에 르완다를 방문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대학생 때 신앙을 가지기 시작하고 나간 첫 교회가 대봉교회였었습니다.  

교회의 장로님들도 권사님들은 저희들이 연애하던 대학생 때부터  중년이 되어 한국을 떠날 때 

까지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가족같이 느껴지는 교회식구들이었습니다. 

 반가운 분들을 만나 보게 되어서 손님이라기 보다는 오랜만에 만나는 식구들을 기다리는 마음으

로 설레였던 것 같습니다 

대봉교회팀이 오셔서 병원 벽에 인테리어 스티커와 안내데스크 사인물 부착 작업을 다 해주시고 

가셨습니다. 저희들은 엄두도 못낼 일이었는데 뚝닥뚝닥 끝내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병원의 개원준비 절차에 있어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곳 르완다에서는 병원 개원을 위해서는 district office(한국의 구청과 비슷합니다.)와 보건복지

부 두 곳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월 3일에 district office에서 시행한 검사가 통과 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2월8일에 검사를 나왔

습니다.  깨끗한 병원시설과 한국에서 가져온 많은 의료장비들에 감탄을 하면서 바로 면허를 내

줄것 같이 말했었는데 자꾸 서류작업이 차일피일 미뤄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2주정도 지나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저희 병원을 한번 보고 싶다면서 찾아왔습니다. 

장관도 병원 시설과 의료장비들에 감탄하다가, 이런 최신식의 좋은 장비와 시설로 가난한 사람

들을 우선으로 혜택 주는 병원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니 더 놀라워하고 고마워했습니다.. 

이야기중에 저희 면허가 아직 안나왔다는 걸 알고는 그 자리에서 바로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해

결해주는 바람에 이틀 후에  면허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극빈자 진료를 위해서도 정부차원에서 적극 협조해서 효과적인 진료가 되도록 도우겠다

고 말했습니다. 약국운영 같은 제도적인 문제도 그 자리에서 그냥 다 해결 받게 되었습니다. 

 

2월 26일에는 한국대사님과 보건복지부 차관, 저희 지역의 지역장을 모시고 여러 손님들을 초대

하여 opening ceremony를 하였습니다. 

Opening ceremony를 하면서 많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5년 전에 인천공항에서 이민가방 끌고 

르완다로 온 게 결국은 여기까지 왔구나 싶고, 저희들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정말 하나

님이 하셨구나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는 정말 시작인데 ,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는 병

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Opening ceremony 

 

 

 
나누리 선교사 팀 특송                                          테이프 컷팅식 

 

 

기도로 물질로 후원해주시고 동역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Opening ceremony에 함께 하지 못하신 여러분들이 떠올라서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여러 동역자 

여러분들이 마음은 이곳에서  함께 기쁨을 나누신 줄로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이곳에 

직접 오셔서, 그 귀한 도움과 기도로 얼마나 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직접 보셨으면 얼마나 좋

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첫 마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

탁드립니다. 

  

기도제목 

1. 극빈자 진료로 인한 경영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나누리 병원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지는 병원이 되고, 여러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2. 저희 부부와 아이들의 육체적, 영적 건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3. 소현이가 대학입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모의 심정으로는 길이 열리기를 소망합

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받아 들일 수 있게 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